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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 얽힌 옛이야기/압록강

중국 사신과 겨룬 
압록강 뱃사공 떡보

아주 오랜 옛날, 중국 황제가 우리나라 왕에게 편지를 보냈

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귀국에는 뛰어난 인재가 많이 있다고 들었소. 귀국에서 가

장 지혜로운 사람을 대표로 뽑아 압록강으로 보내 주시오. 

그럼 우리 중국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대표로 뽑아 압

록강으로 보내겠소. 두 나라 대표끼리 만나 누가 더 지혜로

운지 겨루어 봅시다.

우리나라 왕은 편지를 받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

국에서 지혜를 겨루자고 청했는데, 우리나라 대표로 내보낼 

사람이 마땅히 없어서였습니다. 

그 때 한 신하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전하, 중국 사신과 지혜를 겨루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나라의 명예가 걸린 일이니까요. 마땅히 사람이 없다면 전

국에 방을 붙여, 우리나라 대표로 나갈 사람을 찾는 것이 어

떨까요?”

“좋은 의견이오. 지원자를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혜

로운 사람을 대표로 뽑도록 합시다.”

이리하여 우리나라 곳곳에 방이 나붙었습니다. ‘중국 대표

와 지혜를 겨룰 우리나라 대표를 찾는다. 중국 대표를 이기

면 큰 상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중국 대표에게 진다면 사형

에 처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왕은 이 방이 나붙으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원자들이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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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

운 사람을 대표로 뽑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방이 나붙은 지 사흘이 지나도 지원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학문이 깊기로 이름

난 학자들이 적지 않건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중국 대신과의 대결에서 지면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그즈음, 압록강 근처 마을에는 떡보라는 뱃사공이 있었습

니다. 떡보는 압록강에서 뱃사공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

습니다.

떡보는 서당 근처에도 가지 않아 글자 한 자 모르는 까막눈

이었습니다. 게다가 떡을 몹시 좋아하여 떡 한 말쯤은 거뜬

히 먹어치웠습니다. 

어느 날, 떡보는 나라에서 중국 대표와 지혜를 겨룰 우리나

라 대표를 찾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히히, 내가 우리나라 대표로 한번 나가 볼까? 중국 대표를 

꺾으면 먹고 싶은 떡을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을걸. 도전

해 보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뭐.’

떡보는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고을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사또 나리, 제가 우리나라 대표로 나가 중국 대표와 지혜

를 겨루겠습니다.”

고을 사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뱃사공이나 하는 주제에 중국 사신과 지혜 대결을 벌이

겠다고? 네가 제정신이냐? 제 이름자도 쓸 줄 모르는 무식

한 녀석이…….”

“사또 나리,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뱃사공이라고 

사람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비록 까막눈일망정 생각은 깊

은 편입니다. 지혜는 생각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긴 그렇지. 네 말이 옳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지원자가 한 사람 나섰다고 조

정에 알렸습니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떡보를 아무 날 아무 

시에 압록강으로 보내라는 연락을 해 왔습니다. 며칠 뒤에 

중국 사신이 압록강 건너편에 도착한다는 기별이 와서였습

니다.

“내가 우리나라 대표로 뽑혔나요? 야호, 신난다!”

떡보는 연락을 받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떡보는 중국 대신을 만나러 가는 날, 먼저 단골 떡집을 찾

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중국 대표와 지혜를 겨루어야 하

는데, 배가 고프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잖아요. 돈은 나중에 

드릴테니 떡이나 주세요.”

떡보는 외상으로 떡 다섯 개를 사 먹었습니다. 네모진 인

절미 다섯 개였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압록강으로 갔습니다.

지혜 대결을 벌일 곳은 압록강 한복판이었습니다. 떡보는 

자기 배를 타고 압록강 한복판으로 노를 저어 갔습니다.

중국 사신이 탄 배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중국 사신은 

떡보를 보자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무식하게 생겼군. 이 작자가 뱃사공이라고 했지? 뱃사공

이 글을 배웠을 리가 없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 글공부를 했

는지 알아볼까?’

중국 사신은 떡보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손가락으로 동

그라미를 만들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둥근 것을 아

느냐?’는 뜻이었습니다. 떡보는 손가락 모양을 보고는 그 뜻

을 나름대로 해석했습니다.

‘저자가 내가 떡을 먹고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둥근 

떡을 먹었느냐고 묻고 있네.’

떡보는 중국 사신이 손가락으로 만들어 보인 동그라미를 

둥근 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신에게는 네모

진 인절미를 먹고 왔다며 손가락으로 네모를 만들어 보였

습니다. 

중국 사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식한 뱃사공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내가 ‘하늘이 

둥근 것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땅이 네모진 것도 안다.’고 대

답하는걸. 대단하네.’

중국 사신은 떡보의 손가락 모양을 나름대로 해석하며 떡

보의 지혜에 크게 감탄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내볼까?’

중국 사신은 떡보 앞에 손가락 세 개를 내보였습니다.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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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자가 가르친 ‘삼강오륜’ 가운데 ‘삼강’을 아느냐는 뜻이

었습니다. 그런데 떡보는 이 손가락 모양도 나름대로 그 뜻

을 해석했습니다.

‘으음, 내가 먹은 떡이 세 개냐고 묻고 있군. 다섯 개를 먹었

다고 제대로 알려 줘야지.’

떡보는 중국 사신 앞에 손가락 다섯 개를 내보였습니다. 그

러자 중국 사신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보통 지혜로운 뱃사공이 아니네. 삼강오륜 가운데 삼강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오륜도 안다고 대답하잖아. 허허, 거참.’

중국 사신은 떡보가 내민 손가락 다섯 개를 멋대로 해석하

고는 떡보를 우러러보았습니다. 

‘이제 알겠다. 저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니 자기네 나라 대

표로 뽑혔구나.’

중국 사신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혜 대결

에서 보기 좋게 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 대결에서 무참하게 깨질 수야 없지. 도저히 풀지 못

할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는 거야. 이것은 귀신도 풀지 못할

걸.’

중국 사신은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갑자기 자기 수염을 쓰

다듬었습니다. 그것은 “중국 전설 속의 왕인 염제 신농씨를 

아느냐?”는 뜻이었습니다. 

염제의 ‘염’자는 수염 ‘염’자가 아니라 불탄다는 ‘염’자였습

니다. 하지만 음이 같은 ‘염’자여서 ‘염제를 아느냐?’고 슬쩍 

돌려 물어 본 것입니다. 

떡보가 이런 사정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저 상대방의 몸

짓을 떡과 관련하여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내게 떡이 맛있었는지 묻고 있군. 그렇다면 대

답해 줘야지. 맛있게 배불리 잘 먹었다고 말이야.’

떡보는 중국 사신 앞에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중국 사신

은 이것을 보고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중국 전설 속의 왕인 염제 신농씨를 아느냐?“고 물었더

니 ‘복희씨도 안다.’고 대답하는걸. 배를 쓰다듬어 배 ‘복’자

를 나타내면서……. 내가 졌다. 죽었다가 깨어나도 난 저 사

람을 이기지 못해.’

중국 사신은 항복을 선언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떡보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지혜 대결에서 중국 사신을 이긴 떡보는 왕에게 큰 상을 받

았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떡을 배불리 먹으며 행복하게 살

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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